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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Purpose :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d stress, self-compassion, and psychosocial maturity 
among female physical therapy students who are exposed to stressful situations due to the large amount of major study.

Methods : Ninety-six female stude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rough open recruitment at the department of physical 
therapy of K university in Gwangju metropolitan city. Measurement tools included the perceived stress, Korean version of 
self-compassion, and psychosocial maturity scales, which measured perceived stress, self-compassion, and psychosocial maturity, 
respectively.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(r), and the significance level (α) was set at .05.

Results : Correlating the total score of each dependent variable, perceived stres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
self-compassion (r= -0.65) and psychosocial maturity (r= -0.47).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lf-compassion and 
psychosocial maturity was 0.41, indicating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. Regarding the correlation by sub-item, the total score 
of perceived stres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or positive correlations with sub-items of self-compassion (self-kindness, r= -0.36; 
self-judgment, r= 0.60; isolation, r= 0.47; mindfulness, r= -0.28; over-identified, r= 0.57) and psychosocial maturity (personal 
maturity, r= -0.46; interpersonal compatibility, r= -0.30; social openness, r= -0.38). Importantly, mindfulness (a sub-item of 
self-compassion)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psychosocial maturity sub-items (personal maturity, r= 0.22; interpersonal 
compatibility, r= 0.30; social openness, r= 0.36)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negative item of perceived stress (r= -0.27).

Conclusion : Higher levels of perceived stress were related to lower self-compassion and psychosocial maturity, whereas higher 
levels of mindfulnes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psychosocial maturity and lower perceived stress. Therefore, we suggest 
incorporating a mindfulness-based education program into university curricula to enhance stress management abilities, 
self-compassion, and psychosocial maturity in undergraduate physical therapy student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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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론

지각된 스트레스(perceived stress)는 현재 스트레스에 

대한 주관적인 지각과 경험의 정도를 나타낸다(Cho & 
Hyun, 2011). 지각된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신에 대해 비

난하기 쉽고, 마음챙김을 하지 못한다. 스스로에게 부정

적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삶에 만족을 

느끼지 못할 수 있다.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학

업 문제 및 이성교제, 장래문제, 친구관계 등으로 보고되

고 있다(Chon 등, 2000). 특히, 보건계열 대학생은 전공 

국가면허시험과 관련 과중한 학습량에 의해 높은 스트

레스를 경험하고 있다(Jung & Kwon, 2013). Abolghasemi
와 Varaniyab(2010)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을 무

작위 선정한 집단에서 학업의 성공과 실패가 지각된 스

트레스와 상관성이 높고, 실패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

적인 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. 보건계열 대

학생은 학업의 부담감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및 국가면

허 시험을 치러야 하는 환경에 의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

험하고 있으며,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 및 불안을 야기

하여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(McLaren & 
Crowe, 2003). 정신건강의 악화는 전공몰입 감소 및 중도

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(Kang, 2010). 보건계열 대학생은 

높은 지각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문제 상황에 맞닥뜨

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 파악

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.
자기-자비(self-compassion)는 개인이 역경이나 자신의 

부적절감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

보는 태도를 말하며(Park, 2014),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

를 건강하게 다루고,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

역할을 한다. 보건계열 대학생은 여러 요인에 의해 심리

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(Wang, 2024), 자기-자비의 저하로

도 이어질 수 있다. Park(2014)은 심리학 개론과 청소년 

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-자
비와 대학생활 스트레스, 대처전략 간의 관계를 연구하

였다. 자기-자비가 높은 대학생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

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, 긍정

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. 또한 

한국판 자기-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자기-자비 

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

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

(Kim 등, 2008).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자기-자비

의 관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. 자기-자비는 대

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지각하더라도 부정적 경험에 대해 

자기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, 개인이 스트레스를 효

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

는 데 기여한다(Saarinen 등, 2020). 
심리-사회 성숙도(psychosocial maturity)는 한 개인이 

심리내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숙해 가는 것

으로 일생을 두고 지속되는 과정을 의미한다(Cho, 2003). 
심리-사회 성숙도가 높으면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존중

하며, 이해와 욕구 간의 충돌에 대해 상호 양보하거나 

타협할 줄 알고, 자기 이익만을 위해 타인에게 해롭지 

않게 하며, 타인 간의 화목과 조화를 도모한다. 반면에 

심리-사회적 성숙도가 낮으면 사회에서 많은 혼란과 불

안감을 가지며, 타인을 해롭게 할 수 있고, 본인이 지각

하는 스트레스도 높게 측정된다(Yeo 등, 2005). 
Cho(2003)는 대학생의 나의식(I-consciousness)-우리의식

(We-consciousness)과 심리-사회 성숙도, 대인관계 문제 

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으며, 심리-사회적으로 성숙한 

사람은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높았으며, 대인관계 문제는 

낮게 나타났다. 또한, Kim과 Kim(2017)은 대학생에서 자

아탄력성(ego-resilience)과 심리-사회적 성숙도, 스트레스 

대처방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. 스트레스 

대처방식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심리-사회적 성숙도

와 대인관계, 성적이였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리-사회 

성숙도가 높으면 자기 조절을 잘하며(Seo 등, 2012), 높
은 심리적 안녕감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(Noh, 
2012). 이는 높은 심리-사회 성숙도가 대학생들의 어려운 

상황 내에서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적 문제에 

위축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며, 스트레스 대처 관리에

도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(Moon, 2016). 보건

계열 대학생은 비보건계열 대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전

공 학습량과 국가면허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, 대
인관계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경험함에 따라 높

은 심리-사회 성숙도는 매우 중요하다(Wang, 2024). 
자기-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자극에 적

극적인 대처 전략으로 맞서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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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덜 받으며, 그 결과로 스트레스 취약성을 감소시킨다

(Anchin, 2010). 스트레스는 다양한 심리-사회적 요인이 

상호작용하는 결과이며(Moon & Kim, 2022), 이러한 심

리-사회 성숙도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도 밀접한 연관

성이 있다(Lee & Park, 2003; Park, 2014). 자기-자비는 위

협에 대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기 

때문에 대학생들의 심리-사회 성숙도를 도와줄 수 있다

(Moon, 2018). 문헌고찰에 따르면, 스트레스와 자기-자
비, 스트레스와 심리-사회 성숙도 그리고 자기-자비와 심

리-사회 성숙도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, 이는 

스트레스에 대한 자기-자비와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밀

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러나 보건계열 

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

도 간의 상관성을 함께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미흡

한 실정이다. 즉,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

정도에 대한 자기-자비와 심리-사회 성숙도 관계를 파악

하여 심리적 성숙과 안녕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 

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

될 것이다. 특히, 보건계열 중 물리치료학과는 많은 학업

량과 임상실습 중 겪게 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, 이론과 

현장실습 간의 차이에 의해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노출

된다(Kim 등, 2004). 또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성별 차이

를 살펴보면, 이전 역학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

적 건강 문제(우울과 불안)를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고, 
이러한 성별 차이는 유전적 취약성 및 호르몬, 코티솔 

수치 등 여성과 남성의 생리학적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

보고하였다(Afifi, 2007; Bayram & Bilgel, 2008). 따라서 

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지각

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상관성

을 규명하고자 하였다. 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상관연구 설계를 통한 단면적 연구

(cross-sectional study employed a correlational research 
design)이다.
2. 연구대상자

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K 대학교에서 재학 중

인 물리치료학과 여대생 96명을 대상으로, 2024년 5월 

20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하였

다.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험 참

여에 동의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. 초기에 

98명을 공개모집 하였으나 한 가지 항목이라도 응답하

지 않은 학생 2명을 제외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96명의 

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.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

성은 Table 1과 같다.

General characteristics Mean±SDa

Age (years) 21.59±2.11

Height (㎝) 162.29±5.17

Weight (㎏) 61.07±11.97
Mean±standard deviationa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(n= 96) 

3. 측정도구

1)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

지각된 스트레스 척도(perceived stress scale)는 지난 1
개월 동안 대상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경험을 평가하기 

위한 문항 설문지로 Cohen 등(1983)이 개발하였다. 본 연

구에서는 Park과 Seo(2010)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타당화 

연구를 하여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

용하였다. 이 평가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부정 문항

(1, 2, 3, 6, 9, 10)과 긍정 문항(4, 5, 7, 8)이라는 두 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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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. 요인 1(부정 문항)은 최

근 1개월 동안 대상자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

을 말하며, 요인 2(긍정 문항)는 최근 1개월 동안 대상자

가 받았던 스트레스의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나타낸다. 
각 설문 문항에서 ‘전혀 없었다(0점)’에서 ‘매우 자주 있

었다(4점)’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. 전체 문항 

중 긍정 문항은 역 채점한 후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얻

었으며,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

는 것을 의미한다(Lee 등, 2012).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 

결과에서 전체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치도

(Cronbach's α)는 0.78, 요인 1은 0.85, 요인 2는 0.65로 

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.

2) 자기-자비 척도

자기-자비 척도(self-compassion scale)는 대상자의 자기

-자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Neff(2003)가 개발한 자

기 보고식 검사 도구이다. 본 연구에서는 Kim 등(2008)
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하여 번안한 한국

판 자기-자비 척도를 사용하였다. 이 평가도구는 자기-친
절(self-kindness), 자기-비판(self-judgment), 보편적 인간성

(common-humanity), 고립(isolation), 마음챙김

(mindfulness), 그리고 과잉-동일시(over-identified)를 포함

한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총 26개의 문항

으로 이루어져 있다. 각 문항은 5점 척도(거의 아니다-거
의 항상 그렇다)를 사용하며, 모든 하위요인 점수를 모

두 합산하여 자기-자비의 총점을 산출한다(Kim & Lee , 
2015). 전체 문항 중 13개 문항(자기-비판: 1, 8, 11, 16, 
21; 고립: 4, 13, 18, 25; 과잉-동일시: 2, 6, 20, 24)은 역 

채점한 후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얻었으며, 총점이 높을

수록 자기-자비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(Kim 등, 2008). 
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 결과에서 전체 자기-자비 척도의 

내적 일치도(Cronbach's α)는 0.83이었고, 하위요인에서

는 자기-친절 0.84, 자기-비판 0.83, 보편적 인간성 0.73, 
고립 0.81, 마음챙김 0.80, 과잉-동일시 0.69로 높은 내적 

일치도를 보였다.

3) 심리-사회적 성숙성 척도

심리-사회적 성숙성 척도(psychosocial maturity scale)는 

대학생의 심리-사회적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

다. 본 연구에서는 Moon(2014)이 개발한 심리-사회적 성

숙성 척도를 사용하였다. 이 평가도구는 개인적 성숙성

(personal maturity) 및 대인간 적합성(interpersonal 
compatibility), 사회적 개방성(social openness)을 포함한 3
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총 16문항이다. 1점
(전혀 그렇지 않다)부터 6점(매우 그렇다)까지 6점 Likert 
척도이며, 응답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 문항인 

14문항은 역 채점하였다. 이 척도의 총점은 점수가 높을

수록 심리-사회적 성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. 본 

연구의 내적 신뢰도 결과에서 전체 심리-사회적 성숙성 

척도의 내적 일치도(cronbach's α)는 0.91로 높은 내적 

일치도를 보였고, 하위요인에서도 개인적 성숙도 0.90, 
대인간 적합성 0.90, 사회적 개방성 0.85로 높은 내적 일

치도를 나타냈다.

4. 통계분석

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 측정도구의 평균과 

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. 
Kolmogorov-Smirnov 검정을 통해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. 
정규분포에 만족함에 따라,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
비,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

피어슨 상관분석(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; r)을 실시

하였다.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

램을 사용하였고, 유의수준(α)은 .05로 설정하였다.

Ⅲ. 결 과

1.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 총점 

간의 상관관계 

지각된 스트레스는 자기-자비(r= -0.65, p<.01), 심리-사
회 성숙도(r= -0.47, p<.01)와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

났다. 또한 자기-자비와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상관계수

는 0.41(p<.01)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

다(Table 2).



이재화 이현경 김다예 이남기

물리치료학과 여대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관계  95

2.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 하위

요인 간의 상관관계

지각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요인 1인(부정 문항)은 

자기-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-비판(r= 0.55), 고립(r= 
0.50), 과잉-동일시(r= 0.56)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

(p<.01), 자기-친절 및 마음챙김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

(r= -0.27, p= .01)를 보였다. 또한 심리-사회 성숙도의 개

인적 성숙성(r= -0.29, p= .01), 대인간 적합성(r= -0.24, p= 
.02), 사회적 개방성(r= -0.26, p= .01)과도 모두 음의 상관

관계가 나타났다. 요인 2(긍정 문항)는 자기-자비의 자기

-친절(r= 0.22, p= .03)과 심리-사회 성숙도의 개인적 성

숙성(r= 0.40, p<.01), 사회적 개방성(r= 0.31, p<.01)과 유

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그리고 자기-자비의 자기-
판단(r= -0.26, p= .01) 및 과잉-동일시(r= -0.21, p= .04)와
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자기-자비의 하위요인인 자

기-친절은 심리-사회 성숙도의 개인적 성숙도(r= 0.27), 
대인간 적합성(r= 0.40), 사회적 개방성(r= 0.36)과 유의한 

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(p<.01). 또한, 자기-자비의 마

음챙김도 심리-사회 성숙도의 개인적 성숙도(r= 0.22, p= 
.03), 대인간 적합성(r= 0.30, p<.01), 사회적 개방성(r= 
0.36, p<.01)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. 그리고 

자기-자비의 고립은 심리-사회 성숙도의 개인적 성숙도

(r= -0.25, p= .01), 사회적 개방성(r= -0.23, p= .02)과 음의 

상관관계를 보였고, 과잉-동일시도 심리-사회 성숙도의 

Total score Perceived stress Self-compassion Psychosocial maturity

Perceived stress 15.08±5.29a 1

Self-compassion 90.37±12.10 -.65** 1

Psychosocial maturity 53.13±11.73 -.47** .41** 1
Mean±standard deviationa, **p<.01

Table 2. Correlations (r) between total scores of perceived stress, self-compassion, and psychosocial 
maturity  (n= 96)

Perceived stress Self-compassion Psychosocial maturity

Sub-items PSS
(factor 1)

PSS
(factor 2)

Self-
kindness

Self-
judgment

Common-
humanity Isolation Mindfulness Over-

identified
Personal
maturity

Interpersonal 
compatibility

Social
openness

PSS (factor 1) 1

PSS (factor 2) -.13 1

Self-kindness -.27** .22* 1

Self-judgment .55** -.26* -.14 1

Common-humanity .12 -.08 .36** .23* 1

Isolation .50** -.15 -.01 .69** .28** 1

Mindfulness -.27** .06 .73** .09 .39** .16 1

Over- identified .56** -.21* -.09 .66** .34** .62** -.10 1

Personal maturity -.29** .40** .27** -.20 -.15 -.25* .22* .-35** 1

Interpersonal 
compatibility -.24* .12 .40** -.06 .17 .00 .30** -.07 .40** 1

Social openness -.26** .31** .36** -.11 .02 -.23* .36** -.22* .56** .56** 1
*p<.05, **p<.01, PSS; perceived stress scale

Table 3. Correlations (r) between sub-items of perceived stress, self-compassion, and psychosocial 
maturity              (n= 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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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 성숙도(r= -0.35, p<.01), 사회적 개방성(r= -0.22, 
p= .03)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반면에 자기-
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-비판은 심리-사회 성숙도의 모

든 하위요인(개인적 성숙성, 대인적 적합성, 사회적 개방

성)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. 또한, 자기-
자비의 보편적 인간성도 지각된 스트레스와 심리-사회 

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

않았다(p>.05)(Table 3). 

3. 지각된 스트레스 총점과 자기-자비 및 심리-사회 성숙

도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

지각된 스트레스의 총점과 자기-자비 및 심리-사회 성

숙도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. 
지각된 스트레스는 자기-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-친절

(r= -0.36, p<.01), 마음챙김(r= -0.28, p= .01)과 음의 상관

관계를 보였지만, 자기-판단(r= 0.60), 고립(r= 0.47), 과잉

-동일시(r= 0.57)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

(p<.01). 또한 심리-사회 성숙도의 개인적 성숙성(r= 
-0.46), 대인간 적합성(r= -0.30), 사회적 개방성(r= 
-0.38)과도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

(p<.01)(Table 4).

Self-compassion Psychosocial maturity
Self-

kindness
Self-

judgment
Common-
humanity Isolation Mindfulness Over-

identified
Personal
maturity

Interpersonal 
compatibility

Social
openness

Perceived stress
(total score) -.36** .60** .09 .47** -.28** .57** -.46** -.30** -.38**

**p<.01

Table 4. Correlations (r) between total score of perceived stress and sub-items of self-compassion and 
psychosocial maturity (n= 96)

Ⅳ. 고 찰 

본 연구는 많은 전공 학습량과 국가면허시험 합격에 

대한 두려움과 부담감, 대인관계 등으로부터 스트레스 

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물리치료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

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상

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.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, 
지각된 스트레스는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와 모두 

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, 이는 지각된 스트

레스가 높을수록 자기-자비와 심리-사회 성숙도가 낮아

짐을 의미한다. 또한 자기-자비와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

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-자비 능력이 높을수

록 심리-사회 성숙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. 이 결과에 

따라, 대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스스로 자비

로운 마음을 돌보는 능력이 낮아지고 심리-사회적 측면

에서 성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낮아지는 관계를 파악

할 수 있다. 
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비 측면에서, 지각된 스트

레스가 높을수록 자기-자비의 긍정 하위요인(자기-친절, 
마음챙김)은 낮아지고 부정 하위요인(자기-비판, 고립, 
과잉-동일시)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

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.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 스트레

스 총점은 자기-자비의 총점(r= -0.48)과 음의 상관관계

를 보였고, 자기-자비의 하위요인에서도 자기-친절(r= 
-0.43), 보편적 인간성(r= -0.45), 마음챙김(r= -0.39)과 모

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자기-자비가 스트레

스가 생기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시킨

다(Leary 등, 2007; Neff 등, 2005). Neff(2011)는 자기-자
비를 위해서는 자신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려는 의도와 

노력이 있으면서 마음챙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

보았다. Kang과 Jang(2017)에 따르면, 자기-자비의 마음

챙김 요인은 개인의 정서 문제의 조절과 완화를 통해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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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스트레스 관리에도 

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. 그러므로 자기-자비의 마음

챙김은 자기-비판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정

서를 건강한 방식으로 조절하도록 돕는다. 이는 심리적

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고, 여러 

부적응적 특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

될 수 있다(Kang & Jang, 2017).
지각된 스트레스와 심리-사회 성숙도 측면에서, 스트

레스의 하위요인인 요인 1(부정 문항)은 심리-사회 성숙

도의 모든 하위요인(개인적 성숙성, 대인적 적합성, 사회

적 개방성)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, 요인 2(긍
정 문항)는 심리-사회 성숙도의 개인적 성숙성, 대인적 

적합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Kim과 

Kim(2017)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심리-사
회적 성숙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(r= 0.34)를 보고하였

으며, 이는 심리-사회 성숙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관

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나타냄으로 인해 본 연구의 

결과와 일치한다. Moon(2014)의 연구에서 심리-사회 성

숙도는 삶의 만족(r= 0.28~0.53), 심미적 감수성(r= 
0.18~0.31)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. 그리고 

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소 중 환경지배력(r= 0.32~0.58), 
개인적 성장(r= 0.33~0.60), 자아수용(r= 0.31~0.57), 삶의 

목적(r= 0.30~0.75)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
반면에 신경증 성향(r= -0.19~-0.32), 정서조절 곤란(r= 
-0.13~-0.27)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

나타났다. 이는 심리-사회 성숙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조

절을 잘하며(Seo 등, 2012), 높은 심미적 감수성과 심리

적 안녕감, 낮은 신경증 성향과도 관련이 있고(Noh, 
2012), 자기수용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낮아지

는 경향을 보인다. 따라서,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심

리-사회 성숙도가 낮아져 대인관계에서 남을 존중하기

가 어려워지고 사회에서 혼란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

다. 이러한 결과로 본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

게 나타나고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어 자신을 있는 그

대로 수용하기와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기, 자신의 

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기 등과 같은 심리-사회적 측면이 

어려울 것이다(Kim 등, 2001).
자기-자비와 심리-사회 성숙도 측면에서, 자기-자비의 

자기친절과 마음챙김은 심리-사회 성숙도의 모든 하위

요인(개인적 성숙성, 대인적 적합성, 사회적 개방성)과 

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, 반면에 고립과 과잉-동일시는 

심리-사회 성숙도의 개인적 성숙성, 사회적 개방성과 음

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이는 자기자비의 긍정 하위요인

인 자기친절과 마음챙김은 높을수록 나-의식

(I-consciousness)과 우리-의식(We-consciousness)이 높아

져 자기 조절을 잘하며, 타인을 존중하고, 이해와 욕구 

간의 충돌에 대해 타협할 줄 알고, 타인 간의 화목과 조

화를 도모하는 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. 이처럼 심리-
사회 성숙도가 높은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 내에 노

출되어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친절함을 보

인다. 자신의 감정 상태와 적절한 거리를 두어 비판단적

으로 관찰하여 자신의 상황을 포용하려는 자세를 보임

으로써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

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게 한다(Cho, 2003; 
Moon, 2016; Park, 2014). 즉, 자기-자비는 개인의 정서적 

회복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

심리-사회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

할임을 시사한다. 
본 연구결과와 문헌고찰에 따르면, 자기-자비가 낮은 

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

감정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져 스트레스 반응이 

증대될 수 있다(Park, 2014). 반면에 자기-자비가 높은 학

생들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이 적어 스트레스를 더 

잘 관리할 수 있다. 특히, 자기-자비의 하위요인인 마음

챙김은 인지기능 및 주의력, 자기-비판과 관련된 부정적

인 감정상태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

한다. 마음챙김은 심리-사회 성숙도(r= 0.30) 및 학업 스

트레스(r= -0.45)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(Lee 
등, 2008; Moon, 2016). 따라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상

황에서 자기-자비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은 심리적 안정

과 전반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

이 될 것이다. 심리-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효과적

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
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에서 타

인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

(Moon, 2014). 반대로 심리-사회 성숙도가 낮을수록 스트

레스가 증가하며 불안감과 혼란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

크다.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성숙한 심리-사회적 태도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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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성하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

알 수 있다.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 대학

생들이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-자비 능력과 

심리-사회적 성숙도가 낮아짐에 따라 스트레스 관리능

력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 마음챙김 

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국내외 많이 알려져 있

다. 이에 물리치료학과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

과 자기-자비, 심리-사회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

음챙김에 기반을 둔 교양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

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한다.
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지

각된 스트레스와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상호 

연관성을 밝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지만, 아래와 같이 

총 3가지 연구제한점 및 제언이 있다. 첫 번째, 한 학교

의 20대 여대생을 중심으로 설문 연구를 함에 따라 일반

화하기 어렵다. 이에 남녀 성비의 균형과 다양한 연령대 

및 학과 등을 고려한 대규모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추가 

연구가 필요하다. 두 번째, 물리치료학과는 학과 특성상 

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업 스

트레스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더 나아가 대학생활적응 

간의 관계도 추가로 평가된다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

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. 
마지막으로,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

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 척도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

이기 때문에 향후 뇌파 측정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도구

도 함께 사용하여 더 과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연구결과

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. 

Ⅴ. 결 론

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여대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

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. 
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-자비와 심리-사회 성

숙도가 낮았으며, 또한 자기-자비 능력이 높을수록 심리-
사회 성숙도가 높았다. 즉, 대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

을수록 역경이나 자신의 부적절감에 직면했을 때 스스

로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보는 능력이 낮아지고 더 나

아가 개인이 심리-사회적 측면에서 성숙하는 데 필요한 

능력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. 특히, 자기-자비의 하

위요인 중 마음챙김 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심리-
사회 성숙도를 가지며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높게 나

타났다. 그러므로 물리치료학과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

리능력과 자기-자비, 심리-사회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

마음챙김 기반 교양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

대해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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